




종자가 있지 않으면 땅은 그림의 떡이다. 종자가 죄다 위기

가 닥치다면 우리나라를 떠날 다국적외국기업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다국적종묘회사의 종자는 저작권이 있어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쓴다해도 대부분 불임잡종 종자라 대를 잇지

못하니 근본적으로 종자로 쓰기 힘들다. 토종 종자를 살려

야 하는 이유다. 우리 종자는 저작권도 없으니 마음대로 쓸

수 있고가 가임종자이니 대가 끊길 걱정이 없다. 연 20조원

에 육박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도시의 삶을 더욱 위

태롭게 하고 있다. 편하자고 마구 쓰는 수세식 변기는 먹는

물을 낭비하여 물 부족 국가로 만들었고 이는 더욱 댐 건설

과 지하수 고갈을 조장한다. 땅도 없고 종자도 없어 뭐든지

외부에서 사다 먹어야 하는 도시는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

다. 난리가 났을 때 목숨을 잠시 의탁할 에어포켓조차 없다.

그럼에도 소비지상주의만 판을 치고 자기 쓰레기조차 스스

로 치우지 못하는 기생적 삶은 도시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농지를 보존하고 종자를 살리며 스스로 자원을 순환하는 도

시는도시의지속가능성을더욱높여줄것이다.

<Synopsis>

The reason why people isolated in Seoul for over

three months during the 1950 Korean war was thanks

to the fact that they could farm. When everything was

so chaotic urban gardens served as air pockets.

Urban garden in the heart of a residential

neighborhood in Tokyo also served as a shelter.

Currently Korea is on a truce. Seoul is within 60 Km

distance, possible shooting range, from North Korea.

Nevertheless Seoul has no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in place. As if peace was already reached,

construction of apartment never ceases and in

whatever empty lots we have buildings are

built.Urban garden can not only serve as air pockets

in emergency, but also as a way to change the city

농지와종자와순환으로도시를지속가능하게
For a sustainable city with urban agriculture

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 텃밭보급소 대표, 안산 바람들이 농장대표. 지은 책으로

‘내손으로일구는유기농텃밭’‘시골똥서울똥’‘24절기와농부의달력’‘생태도시아바나

의 탄생’(번역) 전통농업의 복원, 토종종자 보급, 거름 자가제조 및 순환농사를 실천하며 도

시내생태적삶을확대하기위해노력중에있다. 또한 도시농업은도시를자급도시환경도

시 재생도시 공동체도시로 만들 것이라 믿으며 아울러 붕괴되고 있는 우리 농업을 살리는

대안 및 동력이 도시농업을 통해 만들어 질 것이라 믿고 나름대로 그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Chairman of of the Urban Agriculture Citizens Council, Garden Depot

Representative, AnsanBalamdeulee farm Representative Book_‘DIY organic

vegetable garden’, ‘Rural Poop Seoul Poop’, ‘24 season and farmers'calendar',

‘The birth of the eco-city Havana’I am working to expand the city's ecological

life by practicing restoration of traditional agriculture, supply of native seeds,

self-production of fertilizer and circulation farming.I believe that urban farming

will change cities into self-sufficient, ecological, regenerative, and community-

based city. I also think that it could be served as an alternative and a force to

revive our collapsing agriculture.

<요약>

1950년 한국전쟁 때 3개월 동안 고립된 서울에서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농사

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 난리가 났을 때 도시의 텃밭은 일종의 에어포켓이다. 동경주택가

한복판에 조성된 도시텃밭은 일종의 대피소 역할이 부여 되어 있다. 지금 한국은 휴전중이

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60 몇 km 떨어져 있는, 북한의 포격 사정거리 안에 있다. 그럼에도

지금서울은전혀위기관리대책이없다. 영원한 평화를누릴것처럼아파트는하늘무서운

줄모르고치솟고빈터만있으면건물을지으려고난리다.

도시텃밭은 위기 시 에어포켓 역할도 하지만 평화시에는 환경도시, 공동체도시, 생산도시의

역할을 한다. 텃밭은 또한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원래 농

사(agri-culture)에서 문화culture가 나왔다. 문화가 있지 않은 농사는 반쪽이다. 문화로서

농사는 도시의 품격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땅만 있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철환
Cheol-hwan Ahn
(대한민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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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농장 Heung-duk Farm

노들토종 Nodeul seeds 텀블러 퇴비통 Tumbler-compost bin

도시농박람회뒷간. 전시반응은 최고였다.
A toilet at Urban Farming Fair. A reputation
was good.

more ecological, community-based, and productive.

There is a certain concern that urban farming will fail

the city’s class. However, essentially culture came

from agri-culture. Farming without culture is only a

half. As a culture farming will elevate the city’s class.

Just having some land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you can farm. Without the right seeds the land is

practically useless. The reason why Korean native

seeds are in crisis is because most of them are now

in the hands of multinational foreign companies. The

seeds of those companies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nd therefore cannot be used. Even in

case of the seeds that can be freely used, they are

most of the time infertile and essentially inappropriate

for seeding. This is why we have to save our native

seeds. Our seeds are copyright-free(widely

reproducible) and very fertile.

The money we spent every year for food waste

disposal reaches 20 trillion and is endangering our

city life. Thoughtlessly usedflush toilets made our

country one with severe water shortage and this, in

turn, increases Dam construction and underground

water shortage. A city without land and seeds,

importing every bits of food they consume cannot

sustain very long. There is even noair pocket to rely

on in times of emergency. Nevertheless, consumerism

prevails as a virtue and the parasitic life of today’s

citizens goes on and endangers our city. A city

enabled to maintain its land, save its native seeds,

and circulate its resources is a sustainable one.



해 조금 더 세련된 형태를 띌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 도시양봉을 접한 시기에 대한 답변이다. 2009년

이전은 4%(10명), 2010년 1%(3명), 2011년 5%(13명), 2012

년 8%(19명), 2013년 76%(179명), 2014년 6%(15명)으로 집

계 되었다. 해외에서 도시양봉이 활성화된 시기가 2000년

대 중후반인 것과 비교하여 국내에서 도시양봉에 대한 인식

은다소늦은걸알수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양봉과 도시농업과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경험 부분이다. 이 부분의 경우 어반

비즈서울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주말

농장이나 텃밭 등 도시농업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냐는 질

문에 전혀 경험이 없다는 대답이 74%(177명)으로 나왔다.

이는 도시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도시양봉을 하는 경우

가 많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였다. 이는 도

시양봉을 통해 도시농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양봉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서울시

민들의 도시양봉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도시양

봉의 확산이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도시농업을

확산시킬수있는방안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 

국내도시양봉의현황및가능성-서울을중심으로

보통도시농업의다음단계는곤충또는소형가축을기르는활동이라고말을한다. 그런 의

미에서 도시양봉은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며 더 많은 이들이 도시양봉을

통해도시농업으로유입할수있게하는방안이될것이다. 

<국내 도시양봉현황>

그렇다면 국내 도시양봉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국내 도시양봉의 시초는 2012년 서울

시의 주도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진행한 걸 첫 시도로 보고 있다. 그 전까지는 개인

의 취미 정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전후로 다양한 기관 단체들이 생겨나

기 시작하였다. 어반비즈서울의 경우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양봉을 채택하여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 도심 내 도시양봉장은 서울시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과 어반비즈서울이

운영하는 곳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곳은 장애인 양봉단, 마포구 상

암동노을공원, 송파구 등에서약 70통 정도를운영중이다. 민간단체인어반비즈서울의경

우명동유네스코, 서울연구원, 노들텃밭등에서약 80여 통의벌을키우고있다. 

<도시양봉에대한인식조사>

어반비즈서울에서진행하는설문조사에따라도시양봉에대한사람들의유형을살펴보기로

하자. 이 설문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조사이다. 

조사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도시양봉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유, 둘째, 도시양봉을 접한 시기, 셋째, 도시농업에 대한 경험이다. 먼저 도시양봉에 참여하

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문화로써 먼저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얼리어답터형이 32%(77명)를 차지했다. 지구를 지키고 생태를 생각해서 참여해 보고

싶은 독수리오형제형은 21%(51명), 로컬푸드형과 부수입형이 각각 8%(20명), 귀농형이

6%(14명), 복합형 23%(57명)을 차지했다. 이 항목을 볼 때 도시양봉을 문화나 레저의 한

분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양봉은 기존 양봉에 비

박진/어반비즈서울대표

“우리는서울에서꿀벌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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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양봉가 교육, 
노들섬

남양주슬로푸드국제대회 아이체험

꿀 수확 행사 아빠와 아이를 이어주는 꿀벌

광화문 벌통

어린이 꿀벌 체험

밀랍에 든 꿀



이강오 Kangoh Lee (대한민국/Korea)

1998년 생명의숲에서 NGO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서울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시민참여 운동과 시민/주민참여에 의해 도시녹화 운동
에 주력하고 있다.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도시농업과 가
드닝이야 말로 시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도시를 변화시

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는 시민활동가이다.

He has been working for NGOs in the field of
Urban Greening since 1998. He has also served
as a member of Seoul Urban Agriculture
Committee. His organization, Seoul Green Trust
Foundation, is a Co-management agency of the
Seoul Forest Park.

이양주 Yang Ju Lee   (대한민국/Korea)

교육 및 자격
개방지구 정책 자료조사 관련 전문자격 보유 (경력 2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1997년)
중국산동지방에서개방지구정책분야학업병행(2006년)

Professional Qualification
20 Years, Researching Open Place Policy 
Education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In 2006, Had Studied China Open Place Policy in 
China San Dong
Specialization:
Major Projects on which he has participated
1. Suggesting River and Mountain Belt : 
For Green Country, Binding the Mountain Ridge Line
with the Riverine Line, or the Riverine Line with 
Mountain Ridge Line

2.Research for Urban Agriculture : 
Dealing with Agriculture in a city as Green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Activities

3. Research for Park Policy in Regional Scale
4. Research for Wetland Protection Policy
5. Research for Nature Protection Policy. Specially, 
Focusing Local Income through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Personally, 
Interested in UN Geo-Park Program

세션3.
도시농업과공동체
Growing Food, Grow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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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싱가폴은 음식의 95%를 수입하고 5%만을 재배한다. 자급

자족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당연하게도

슈퍼마켓의 진열대에 항상 음식이 갖춰질 것이라 생각하기

에 도시 사람들은 음식을 재배해서 먹는다는 것에 대해 깊

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먼 미래에는 세

계 식량위기가 올 것이며, 전 세계의 농경지의 저하는 물론

기후 변화로 인해 음식은 모든 국가의 생존을 향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싱가폴의 단체와 개

인들이 혁신적인 도시농업기술로 토지에 작은 변화를 가지

고 오는지에 대해 공유할 것이다. 또한 오래된 습관을 깨고

다음 세대가 어디로부터 음식이 생산되며 어떻게 재배할 것

인지에대한지혜를 되찾는것에대한도움을줄것이다. 우

리 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세계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짐에 따라 싱가폴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옥상공간에

서도시농업에서선구자임을알수있다.

<Synopsis>

Singapore imports 95% of it’food and grows only 5%

of it, we are far from food self-sufficiency, many

urban folks are divorced from the food growing

process as we take it for granted that the

supermarket shelves will be stocked up at all times.

The truth is the future looks bleak with the global

food crisis looming, degradation of farmlands

worldwide and climate change food will become a

major factor towards the survival of any country.

This talk will share on how groups and individuals in

Singapore are doing their small part in changing that

싱가포르의도시농업
Urban Farming in Singapore

비혼은 영국에서 생체역학농학을 공부하였고,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싱가포르에서‘이

더블 가든’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전에 5년동안 유럽을 돌아 다니며 유기농업을 실

천하는 농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영감을 얻었다. 이더블가든은 싱가포르 도심지역에서 20개

의 먹거리정원을 조성하였으며, 학교와 공동체 그리고 공공이 도시에서 먹거리와 도시농업

운동에참여하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오고있다. 식량자급율이 5% 밖에 되지않는싱가포

르에서 먹거리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싱가포르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기업‘이더블

가든’. ‘아름다운정원은생산적이어야한다’라는철학을가지고가든디자인, 조성, 운영관

리분야의사업을펼치고있다.

Founder Edible Garden City Trained in Biodynamic agriculture, Bjorn spent the

last half decade working on organic farms around Europe, before returning to

Singapore with a wealth of farming experience to start a social enterprise

“Edible Garden City”. To date they have successfully developed up to 20 food

gardens in the urban setting of Singapore and continues to engage the

community, schools and public on urban food growing and urban farming.

Bjorn holds a diploma in Biodynamic agriculture from Emerson College in East

Sussex in the UK and a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비혼로
Bjorn Low
(싱가폴/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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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어린이
들에게 농업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Teacher
teaching 
children about
farming,
Pathlight
School

바를 위한 옥상 허브 정원 Rooftop herb garden for a bar이더블가든의 양봉 프로젝트
Bees on the honey comb

지속가능시스템을
적용한 개인정원
Sustianble grow bed 
for a private home

through innovative urban farming techniques,

involving, changing and engaging the land, the

community, breaking old habits and reinvigorating lost

wisdom to help our next generation remember where

food comes from and how to farm them. Looking at

unused rooftop spaces Singapore is set to become

leaders in the urban farming movement as the global

food problems makes it more of a necessity for the

future of our tiny state.



관리하는 에코 도시 정원 협회에 참

여하고 있다. 장애인,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와같은특별한정원도

있다. 지역사회에서는교육적혹은문

화적프로그램또는협회의정기적인

회의를위한모임공간을제공하기도

한다. 에코 도시 정원은 도시지역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써 문화축제의

2012 유럽 수도 마리보 일환으로 시

작되었다. 소집단의 도시 활동가들은

도시의시민단체와지역주민사람들

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정원의예비사례연

구를하려고했다. 마리보지방자치단체에서토지와자금을제

공했으며 활동가들은 철도 노동자들을 위해 주택 식민지가 건

설된 19세기중반의마리보정원의역사를뒤따랐다. 그시절각

각의주택은작은정원과과수원이구비되었고최근까지도공

동주택과정원의통합은일반적이었다. 하지만시장경제의출

현과함께도시정원은소외되었고다양한경제적, 정치적이

유로 불법이 되었다. 에코도시정원은 다시 도시정원을 만들려

한다. 이는 슬로베니아의 최근의 추세라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도시정원과자기관리라는오랜전통의한부분으로볼수있

다. 그러나도시정원은과거슬로베니아시골의공동생활을낭

만적으로묘사하거나사회주의집합체를이상화하지않는다. 에

코도시정원은 지역사회에 인증된 생태학적 식량 생산 접근과

새로운공동공간을형성한다. 이과정에서지역주민들에게책

임을공유하며도시정원의영역을넘어서는공동체행동에힘

을 줄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

www.brazde.org, www.ekovrt.si

<Synopsis>

orea and Slovenia don’t have much in common at first

sight. Yet both countries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economic growth and rapid urbanisation during the post-

war reconstruction with simila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consequences. A large part of urban population moved to

cities over the last few decades and the countryside

remains an important part of cultural identities in Korea and

Slovenia. We will look at the Community Eco Urban Garden

in Maribor to see whether the growing popularity of urban

gardening in Slovenia is a recent trend or perhaps a part of

longer tradition. This garden is located on the periphery of

Maribor, Slovenia’s second largest city, nearby a popular

recreational area and the Borova vas neighbourhood. The

later is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areas in the city.

Community Eco Urban Garden provides about eighty

individual gardens with eight shared gardening sheds. At

슬로베니아의도시농업: 지속가능한것인가혹은
최신트렌드일뿐인가?
Urban gardening in Slovenia: Continuity or 
a recent trend?

블라츠크리즈닉박사는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의조교수이며지역사회기반도시계획, 도시재

생과사회지속가능성그리고도시사회학을가르치고있다. 그는또한슬로베니아의공간및도

시개발에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활동공간정책연구소의공동설립자이다. 이곳은류블랴냐

기반의NGO인동시에독립적인연구기관으로써공간과도시개발, 영토계획그리고지역사회

개발분야에대한연구를하고있다. 블라츠크리즈닉박사의저서로는“글로벌도전에대한현지

반응: 문화적맥락에서의바르셀로나와서울의도시변화”가있다. 도시정원에대한그의관심

은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할수있다는다양한장점때문이다. 그는슬로베니아지역에서가

장성공적인지역사회정원중하나인마리볼의에코커뮤니티정원을훌륭한사례로이야

기한다.

Dr. Blaz Kriznik is assistant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in Seoul, where he teaches community-based urban planning, urban

regeneration and social sustainability, and urban sociology. He is co-founder of the

Institute for Spatial Policies, a Ljubljana-based NGO and independent research

organisation, which is active in the fields of spatial and urban development, territorial

plan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Slovenia. He is also author of a book “Local

responses to global challenges: cultural context of urban change in Barcelona and Seoul.”

His interest in urban gardening lies in diversebenefits that urban gardening ha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He follows the Community Eco Urban Garden in Maribor,

which has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of community gardens in Slovenia.

<요약>

한눈에한국과슬로베니아의공통점은알수는없다. 그러나두나라는비슷하게전후재건에서

정치적, 경제적그리고사회적으로전례없는경제성장과도시화를경험하였다. 지난몇년간도

시인구의대부분이도시로이동하였으며시골은한국과슬로베니아의중요한문화정체성으로

남아있다.우리는마리보에위치한에코도시정원을통해슬로베니아의도시정원증가가최근의

추세인지전통의일부인지에대해살펴볼것이다. 이정원은슬로베니아에서두번째로큰도시

인마리보의주변부에위치하고있다. 또한인근에유명한휴양지가있으며옆에는보로바가위

치하고있다. 이곳은도시중가장인구밀도가높은지역중한곳이다. 에코도시정원은80개의

개인정원과8개의공유정원창고를제공한다. 현재200명이넘는정원사가공식적으로정원을

블라츠크리즈닉
Blaz Kriznik 
(슬로베니아/Slov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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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에코도시 정원의 배치계획
Site plan of Community Eco Urban Garden

마리보에 있는 Magdalenski 
공원의 도시 농업, 1957
Urban gardening in the
Magdalenski Park in Maribor,
1957

마리보에 있는 보로바 바스 근처에 위치한 지역
사회 에코 도시정원
Community Eco Urban Garden is located
near Borova vas in Maribo

정원사들은 공동 지역빌딩과 8개의 정원 창고를
나눠 사용한다.
Gardeners share a community building
and eight gardening sheds.

커뮤니티 에코 도시정원은 약 80개의 개인정원
을 제공.
Community Eco Urban Garden provides
about 80 individual gardens.

the moment there are more than two hundred gardeners

involved in the Eco Urban Garden Association, which

formally manages the garden. Special gardens for the

disabled and children, and children playground are also on

the site. Community building offers space for communal

activities, such as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mes

or the association’s regular meetings. As one of the Urban

Furrows initiatives the Community Eco Urban Garden has

started as a part of the Maribor 2012 European Capital of

Culture festival. A small group of Urban Furrows activists

aimed to establish a pilot case of sustainable urban

gardening in close collaboration with local residents and

civic associations from the city. The Municipality of Maribor

provided the land and funding. The activists followed a long

history of gardening in Maribor, which dates back to the

mid 19th century, when a housing colony for railway

workers was built. Each housing unit was provided with a

small garden and orchard at that time. Integration of

collective housing and gardens was common in Maribor

until recently. With the emergence of market economy,

however, urban gardening has became largely

marginalised and illegal for various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s. The Community Eco Urban Garden brings urban

gardening back to the city. In this sense it can be seen as

a part of a longer tradition of urban gardening and self-

management of local communities in Slovene cities rather

then a recent trend. Yet the garden does not romanticise a

bygone communal life on the Slovene countryside nor does

it idealise the collectivity of the socialist past. The Community

Eco Urban Garden provides the local community with

access to certified ecological food production and creates a

new communal space, while empowering the local

residents to share responsibility and to act collectively

beyond the realm of urban gardening. For more information

see: www.brazde.org,www.ekovrt.si



<Synopsis>

In recent 2~3 years people living in Seoulare having

higher interest toward urban gardening. Competitive

rate to parcel out urban garden is 6 to 1 or 10 to 1,

even higher than competitive rate of entering

university. Why are we getting more interested in

urban farmi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rofessor Song Jeong Seop assertsthat urban farming

emerged from the trend of emphasizing health,

calmness, environmentand sharing. 

Urban farming is affecting spending in health,

environment and social aspect. Especially, as

production and spending decreased, it is natural for

urban farming to fill the empty spaces for human.

Reasons and objectives of urban farming varyfrom

people to people. However, currently urban farming is

helping urban people to feel ecological feeling,

connecting between neighborhood and rural areas,

and help people to find the value of the new city.

Now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what we will do

in our garden.

우리는텃밭에서무엇을경작하는가? - 서울마포구
공동체텃밭운영경험을바탕으로
What we cultivate in urban garden?-  By the
experience of managing Seoul Mapo community 
garden.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사무국장, 마포도시농업네트워크운영위원장,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도시를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한 리

더쉽이건강한마을, 건강한도시를만든다는생각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We started urban gardening to make our city a place where we want to live in.

We are actively participating because we believe that sound leadership of

women is making healthy towns and healthy city.

<요약>

최근 2~3년 사이 서울에 도시농업 바람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자치구별로

연초에 분양하는 텃밭의 경쟁률이 6대 1 ~ 10대 1에 이르러 대학입시 경쟁률보다 높은 경

쟁률을 보이는 분양텃밭이 늘고 있다. 왜 우리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그 매력으

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일까? 농촌진흥청 송정섭 박사는 도시농업이 건강, 여유, 환경, 나눔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도시가 다시 農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2011,

송정섭, 도시농업의 매력과 가치). 도시농업은 환경, 건강, 사회적 측면의 소비행위에 영향

을 주고 있다. 특히,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면서 인간의 빈 곳을 채워 줄 다른 종류의 풍요

가 필요하게 된 지금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고민하면서 도시농업을 만나게 되

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목표는 제각각이지만, 현재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 도시화로 단절된 이웃과 농촌을

살리는 가교역할, 새로운 도시의 가치를 발굴하는 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텃밭

에서무엇을하고있는지고민해야한다.

구은경
Eun Kyoung Gu 
(대한민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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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두레텃밭 Sangam Dure Kitchen garden

텃밭장터전경
A panorama of farmer’s market

버뮤다삼각텃밭
One of a kitchen garden named the Bermuda Triangle

마포농부학교
Gyeongran teacher at Mapo Farming School

쌈채소나눔 Sharing the vegetables for Ssam

상암두레텃밭 Sangam Dure Kitchen garden

무우 Radish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우리는 인간의 다양성을 활용하

고 있다. 서울 도시 농부는, 각자의 다른 기술, 다른 열정,

다른 문화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우리의 공동체는

먹이 순환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 텃밭을 가꾸어

음식을 기르고 요리하는 것부터,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통

해 비료를 만들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까지 하나의 먹이 순

환을통해새로운가치를찾아내고있다.

오늘 발표는 식품 체계를 중심으로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촉

진하는 방법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할것이다. 추가로,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먹이순환구

조로부터 개선된 도시환경, 개선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

그리고 추가적인 고용 기회 등과 같은 새로운 시너지 효과

를찾아내었다. 

<Synopsis>

Seoul City Farmers is an organization focused on

practical research, development and education for

healthy and sustainable living in Seoul. Our goal is to

act as a bridge between natural ecosystems and

human systems. To do this, we are guided by nature

as a model for healthy and happy living. Nature is

characterized by immense biodiversity. Countless

species, each with its own unique ways of living are

continuousl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This natural

biodiversity becomes the foundation of natural

communities and the community in turn is what

creates the tremendous value in ecosystems. Taking

nature as inspiration, we are utilizing human diversity: 

도시생활모델로서의생태학적다양성
Biodiversity as a Model for Urban Living

윌리엄 니콜라스는 한양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이다. 교수는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것에 열정이 있다. 그는 한양대학교에서 친환경 물질 연구소를 지도하고 있다. 그

의 연구소는 생물모방기술,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윌리엄니콜라스교수는서울도시농부라는공동체의공동창업자이다. 이 공동체안

에서그는생물모방기술을통해실용적이고지속적인도시삶을위한디자인을하고있다.

Will Nichols, PhD, is a professor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t Hanyang

University in Seoul, Korea. Will is passionate about the study and teaching of

complex systems. He directs the Eco-Effective Materials Laboratory at Hanyang. His

lab researches biomimetics - the development of human engineering solutions

based on nature's design principles. Will is also a co-organizer of the community

group, Seoul City Farmers. Within the community, he brings his passion for

biomimetics to the design of practical and sustainable systems for urban living.

<요약>

‘서울 도시 농부’는 실용적 연구와

서울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에

집중하고 있는 조직이다. ‘서울 도

시 농부’의 목표는 자연 환경과 인

간 시스템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자연을 그 모델로 삼

았다. 자연은 엄청난 생물학적 다양

성을 가지고 있다. 셀 수 없는 무수

한 종들이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방

식으로 다른 종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자연공

동체의기초가되고, 이러한공동체가생태계에큰가치를창출한다. 

윌리엄니콜스
Willian Nichols 
(미국/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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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티파머스는 지속가
능성에 대해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갖고, 그 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데 앞
장섭니다. 

education: 
Seoul City Farmers
are always learning
about sustainability
and teaching others
what we learn.

먹거리 순환: 서울시티파머스는 수확을 위한 씨뿌리기부터 퇴비주기까지 전반의 생산적인 먹거
리 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food cycle: Seoul City Farmers is focused on building a productive food cycle
from seed to harvest to compost. 

단체사진 : 서울시티파머스는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활
동과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group pic: Seoul City Farmers is a diverse
community dedicated to education and research in
sustainable living in Seoul. 

요리: 서울시티파머스는 우리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자신감과 능력을 키우는데 노력합니다.
cooking: Seoul City Farmers build skills and
confidence to create our own sustainability. 

옥상텃밭: 서울시티파머스는 자연과양질의
먹거리를도시환경으로 가져올수있는실용
적인방법을찾습니다.
rooftop garden: Seoul City Farmers
finds practical ways to bring nature and
quality food into our urban 
environment.

each of us with our different skills, different passions,

and different cultures, to build our community - Seoul

City Farmers. Our community is working to create

value throughout the food cycle - from designing

urban garden space and sucessfully growing food to

cooking and nutrition education to composting and

resource management.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detail our group’s activities in promoting health and

sustainability centered around our food system. In

addition, like nature, we also find new synergies that

develop out of a sustainable food cycle such as

improved urban environment, improved health of

community members and additional employment

opportunities.



야 학교에서 스쿨팜을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으며 지

속가능하다. (1)관심단계는누구나쉽게참여할수있도록작

고 간단하여야 한다. (2)도입단계는 학교교과과정과 연계하

여 흥미를 유발하고, (3)성장단계는 학교급식, 옥상녹화, 빗

물순환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며, (4)발전(또는 재조성)단

계는 종합적인 디자인과 체계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

농촌진흥청 (2013) 초등학교 내체험학습용 스쿨팜 연구 보

고서>

<Synopsis>

Recently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value of life,

problems such as school violence, individualism and

bulling rises. As school violence became social

problems, laws regulating school violence passed in

2004 January. Also programs trying to make

sound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teachers, parents

and local members by using the trait of healing

aspect of urban farming are made. Process oriented,

experience oriented organic gardening programs

could be associatedwith school program or could be

included in extracurricular activity in school. Moreover,

school farm could be used as a tool to discuss about

our agriculture, local food, food mileage, actuality of

rural area, children’s dietary education and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학교공동체와함께하는스쿨팜(School farm) 가꾸기
Growing Schoolfarm with school community

동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환경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생

태계서비스연구소 연구원이다. 농진청의“초등학교 내 체험학습용 스쿨팜 연구”를 3년간 수

행하며『초등교과 연계형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매뉴얼』과『스쿨팜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서울시의‘서울시도시농업마스터플랜연구’, 농진청의‘학교폭력대처를위한도시농업활

용연구’등의연구를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도시농업과스쿨팜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Completed a combined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 in Donguk university

and now a researcher at ecosystem service center in Donguk university. He

carried out “School Farm inelementary school research”hosted by Farm

Service Agency. Through this research he published [ Elementary school farm

operational manual] and [School Farm manual]. Also he carried out‘Urban

farming master plan in Seoul research’and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with

urban farming research’. She is the one who hopes to invigorate urban farming

and School Farm in Korea.

<요약>

최근 청소년들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학교폭력, 개인주의, 집단따돌림

등의 학원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2004년 1월에 학교폭력 예

방및대책에관한법률도제정되었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구성원들이건강한관계

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시농업 체험교육의 치유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농업활동프로그램

이 개발되고 있다. 과정 중심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친환경텃밭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학교교

육과 연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의일환으로운영되어학생들이학교안에서도질높은환

경체험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요인이될수있다. 또한 스쿨팜은우리농산물, 로컬푸드/

푸드마일리지, 농촌의 현실,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주제를 토대로

공존/배려/창의/인성요소가포함된범교과적체험프로그램학습장으로활용될수있다.

스쿨팜은 아직 국내에서 초기단계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교사, 교직

원, 학부모 외에도 지역사회의 관련단체, 기업, 연구/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 협

의회(위원회)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마다 그 수준과 준

비단계(관심기→도입기→성장기→발전기→재조성기)에 따라 운영및 지원 체계를 달리하여

장진
Jin Jang 
(대한민국/Korea)

THE 3RD SEOUL URBAN AGRICULTURE EXPO INTERNATIONAL CONFERENCE 201458 59

도시농업과
공동체

Growing Food,
Growing
Community

Currently schoolfarm is at its initial stage. For more

systematic operation, not only school, teacher, parents

but also local society related companies and research

center are needed for help as middle supporting

group. Also supporting system should be different

considering the level of school in order for school to

easily start school farm. In the Frist stage, interest

stage, it should be small and easy so that anyone

can easily participate. In the second stage,

introduction stage, it raises interest to students by

associating it with school curriculum. In the third

stage, growth stage, it should try diverse things such

as making rooftop garden or making raindrop

circulation system. In the last stage, it should do

design work and make the system more systematic.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 이제 도시농업은 단순히 안전한

먹거리나 도시의 미래계획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

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는 문제이며 새로운 녹색 삶 만

드는것이다.

<Synopsis>

In Recent years the issue “Urban Agriculture”was

promoted by aspects of urban development, urban

planning, urban regeneration, land use control and so

on. It makes people who care about the theme of

urban agriculture could have new stages. And getting

more and more new groups to participate in urban

agriculture. These interactions between communities

(groups) and place-making turn over a new leaf in

the field of urban agriculture in Taipei. Taipei city

government set up Neighborhood Improvement

Program to empower citizens having the right of

raising proposal for their public spaces since 1996.

And the Community Planner System was established

in 1999. It encourages community architects to help

citizens having the participatory design process. For

welcoming the International Flora Expo in 2009, city

government announced new policy called Taipei

Beautiful Series to gives bonus to those who tear

down abandoned buildings and makes green open

spaces. Farming is forbidden in the park in law but

now happened in these short term use lands. These

edible temporary open spaces bring whole new

imaginations to urban planning and urban

regeneration for Taipei city. There are many

Immigrants from other counties who are familiar with

cultivating and live in Taipei city. They are willing to

have more chances getting food by their own farming 

타이페이의도시농업을통해생긴이익공동체와
장소만들기사이의상호작용
The interaction happened between Interest
Communities and Place Making 
through urban agriculture in Taipei.

국립타이완대학박사과정

Ph.D candidate 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요약>

최근, 도시농업은 도시발전, 도시 계획, 도시 재생,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 촉진되었다. 이것

은 도시농업을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고, 도시 농업에 더 많은 그룹

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공동체와 place-making 사이의 상호 작용은 타이페이의 도시

농업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타이페이시정부는 1996년부터 Neighborhood

Improvement Program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공장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 계획 시스템이 1999년 설립되었

다. 이것은 공동체 건축가들이 디자인 과정에서 시민들을 돕도록 장려했다. 2009년 국제

식물 엑스포를 반기면서, 시정부는 Taipei Beautiful Series 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열린 녹색 공터를 만들면 보상을 주는 것이었

다. 이 정책 아래서 시민들은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공원에서의 농사는 법

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녹색 공터와 같은 일시적 자리에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임시적인녹색공터는타이페이의도시계획과도시재생에새로운상상력을주고있다.

다른 지역 이주민들 중에 타이페이에서 경작하며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려고 하며, 그러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만의 공동체가 있었다. 하지만 Taipei Beautiful

Series 라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그들은 타이페이 주거리에 있는 Happy Farm에 참여해

옥상에 농사를 짓는다. 도시 농사 자들은 도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면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도시농업을 통해 시민들은 서로를 더 잘 알

게 되었고, 도시농업 공동체에 새로운 일원이 되었다. 도시농업은 타이페이에 새로운 사회

를 건설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강력한 도시계획과 도시 재생 법을 마주하고 있을 때, 도시

농업은 땅의 유연한 사용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더 많은 사회적

첸유리엔
ChenYu Lien 
(대만/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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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o something good for environment protection. 

They are invisible before but had their own network

as interest communities (groups). Now based on and

after the new policy Taipei Beautiful Series, they join

the Happy Farm along the main street in Taipei city

grows vegetables on the rooftop farm. City farmers

and urban farms become the most attractive scenes

in the city and encourage more and more people join

the urban agriculture movement. Just through city

farming makes more citizens know each other and

get together to become new urban agriculture

associations.

Urban Agriculture is the new way to re-construct our

society in Taipei. When we face the strong urban

planning control and urban regeneration laws, urban

agriculture landscapes make the concept of flexible

land use come true. And it makes more social

reactions happen and connect with more and more

people or groups. Now it’s not only about food safety

or the vision of the city, but about constructing new

relationship of land and people, building new society

and pushing new green lifestyle.

비전_ 녹색생활은 도시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다.
A green life city can happen in many kinds of spaces in the city. 

시민참여자에 의해 버려진 옥상에 텃밭을 만들다.
Empty rooftop built as a farm by the citizen participation.

야생 자연을즐길수있는오픈공간이도시에생기다.
Wild and Natural open space happened in the
city.

열쇠 구멍을
닮은텃밭은
경제적인
텃밭스타일과
는다르다.
The key-
hole garden
different
from
economic
farm style.

버려진건물을해체하여작은
해피팜으로사용하다.
Tear down abandoned
buildings as a short term use
Happy Farm.

시민참여자에의해버려진옥상에
텃밭을만들다.
Empty rooftop built as a farm by
the citizen participation.



성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국화분재를 만드는

국화반, 우리 학교식물 알기, 강의실에 화분 놓

기 등의활동이 있다. 그린팝이 한 외부의 사회

적 활동으로는 인사동 텃밭전, 모두의 가드닝이

있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공간문제나 재정적인 문제에

서 어려움이 있어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

다. 앞으로 그린팝이 이뤄가야할 부분은 옥상텃밭이나 다른

텃밭의 규모를 키우고, 재능기부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주변

시민들 혹은 청소년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과 사람들도 참여를 유도하여 더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린 어메니티의 수혜자 늘리며 나아가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모임이 되는것

이다.

<Synopsis>

Green Pop started in 2011, when English major

students along with non-agriculture related students

decided to make rooftop vegetable garden at the

student’s hall. Later on environmental horticulture

students, who had more knowledge in horticulture

and urban farming, joined this club. The meaning of

Green Pop is to pop the passion and ideas about

plants. The main objective of Green Pop is to make

students have more chance to touch and grow plants

and to make different major students and citizen to

have interest in gardening activity.

Green Pop participated in diverse activities. This year,

in our rooftop garden, we tested the effect of fertilizer

to earth power. The vegetation we grow isgiven to

school faculty members or to the cleaning staff. Also

we gave small flower pot to Seoul citizens and

식물과함께사람과함께시립대소모임그린팝
Green Pop with plants and people

[오픈스피커] 안현지그린팝(Grenn Pop): 서울시립대환경원예학과소모임 (한국)

[Open Speaker] Hyun Ji An -Green Pop : University of Seoul  Club(Korea)

<요약>

그린 팝이 시작된 배경은 2011년 영문과 학생을 중심으로 농업과 관련없는 과의 학생들이

스스로모여시작한학생회관옥상텃밭이었다. 그 후 원예나도시농업에대한지식이더있

는 환경원예학과 학생들이 점점 많이 참여하게 되어 지금은 환경원예학과의 다른 소모임

활동과 통합시켜 환경원예학과 소모임 그린팝이 되었다. 그린팝이란 우리들의 식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팝! 팝! 터뜨려보자는 의미이다. 그린 팝의 목적은 학생들이 함께 식물

을 만지고 가꿔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 더 나아가 타과학생들, 시민들이 식물에 대한 관심

을가지고관심을원예활동으로이어갈수있도록하는것이다.

과거 및 현재에 한 활동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옥상텃밭은 학생회관 옥상에 주머니화분을

이용한텃밭으로올해는지력과비료의영향을알아보는실험을하고있다. 그동안 기른채

소중일부를학교교직원및미화원분들과나눠가지고주머니화분의일부를서울시민대학에

서 수업을 듣는 서울시민들과, 학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대여를 하여 같은 공

간에서텃밭활동을했다. 이 과정에서식물재배에대해대화를하며서로모르는부분을채

워 나갔고, 또한 학교식당에서 나오는 계란껍질을 얻어서 비료를 만들어 활용했다. 시대텃

밭은 시립대에서 주최하는 공동체 텃밭활동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우리 스스로 공동

체를 만들고 텃밭을 디자인하고 가꿔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등의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형

안현지
Hyun Ji An 
(대한민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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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
공동체

Growing Food,
Growing
Community

cafeteriastaffs, and helped them plant it at a small

garden. By this planting process, we extended our

knowledge and learned from each other. Moreover,

we made fertilizer by an eggshell that was from our

cafeteria. Sidae garden is a community gardening

activity that is hosted by University of Seoul. In this

garden we designed our own garden and made

bibimbop from the plants that we grow. Above this,

we had activities such as chrysanthemum potting,

knowing the plants of our school and growing flower

plant in classrooms. Outside activity of Green Pop

includes Insadong kitchen garden exhibition,

Gardening for all.

Actually there are a lotof problems to solve, such as

space or monetary problems. What Green Pop has to

do in the future is to extend the size of gardens and

make programs that will lure students and citizens to

participate in gardening. Moreover by making other

major students to join Green Pop, Green Pop wants

people to have benefit as green ameniator and get

active support from the school.

옥상텃밭
Rooftop Garden

인사동텃밭전
Insa-dongkitchen garden
exhibition.

시대텃밭 Sidae Kitchen Garden


